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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고래문화재단

아이의 시선과 할매의 기억이 만나는 시간,‘할매랑 얼라들’

- 2025년 새미골 문화마당 문화예술아카데미 결과보고전시 -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이사장 서동욱)은 오는 12월 21일(일)부터 2026

년 1월 11일(일)까지, 장생포 창작스튜디오 131갤러리에서 2025 새미골 문화예술

아카데미 결과보고전 「할매랑 얼라들」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어린이 명화 하브루타’와 ‘시니어 아트테라피’ 프로그램 참여자들

이 한 해 동안 창작한 작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로, 세대가 어우러진 예

술교육의 성과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전시는 세대별 문화예술교육 

과정을 통해 탄생한 창작 결과물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먼저, 어린이 명화 하브루타 수업에서는 명화 감상과 질문을 기반으로 아이들

이 직접 생각하고 해석한 내용을 작품으로 표현했다. 감상과 토론을 결합한 하브

루타 방식은 어린이들의 사고력과 창의적 표현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아이들이 각자의 관점으로 재창조한 회화 작품들이 전시에 함께 소개된다. 특별

히 이번 전시는 작품뿐 아니라 아이들의 질문·생각 과정이 담긴 짧은 기록도 함

께 구성되어 관람객들이 어린이의 시선과 상상력을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어지는 시니어 아트테라피 작품들은 평균나이 60대 시니어들이 그림을 통해 

정서 안정과 창작의 즐거움을 경험하며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시니어들이 매주 

그림 그리기·색채 표현·소재 선택 등을 익히고 자신의 감정과 삶의 이야기를 시



각적으로 표현하며 완성한 작품들로 구성된다. 일상의 기억, 관계, 오랜 시간을 

통해 쌓인 정서들이 그림으로 풀려 있어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전할 예정

이다.

고래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어린이와 시니어가 함께 만든 세대 공감

형 문화예술교육의 결과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

으로도 지역 문화예술교육이 세대를 잇고 공동체를 확장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

다”고 말했다.

전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오픈식은 12월 21일(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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